
#예배준비

1) 온 가족이 함께 모일 수 있는 최적의 시간을 정한다. (주일 저녁 8시 권장)

2) 가정예배지를 가족 구성원 수에 맞춰 준비한다.

  (교회 홈피 메인화면에서 “주일예배지 보기” 클릭!)

3) 인도자는 매뉴얼을 참고하여 가정예배를 인도한다. (형식은 변경할 수 있다.)

#예배인도

1) Ice Break : 예배 전 간단한 질문이나, 영상 하나를 보고 난 소감을 짧게 나눈다

  ‘작아서 좋은 삶, 이끼’라는 제목의 영상을 보고난 후 교회와 그리스도인 이 세상에서 감당해야 하

는 사람이란 무엇인지 짧게 나누어 봅시다.

2) 예배로의 부름 및 신앙고백 : 사도신경으로 함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한다. (성경책 참조)

  - 인도자: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고백합시다.

  - 다같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3) 찬    양 : 꽃들도

  - 인도자의 멘트에 따라 찬양을 부르 고, 자연스럽게 합심기도로 넘어간다. 

※ 기타, 피아노, 바이올린 등 가능한 악기들을 활용한다.

4) 합심기도 : 예배지에 있는 기도제목 등으로 인도자가 합심기도를 인도하고 뜨겁게 기도한 이후에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으로 마무리 한다. 

5) 성경봉독 : 가족 구성원이 한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절 합독해도 되고, 전체를 합독해도 된다.

 - 인도자 : 1)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41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을 한절    

                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2)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41절부터 45절까지 큰목소리로      

                합독 하겠습니다. 시작! 

6) 설 교  

 - 예배지의 관찰질문을 통해 본문을 먼저 들여다 본다. 

 - 아래의 설교문을 참조하여 인도자가 말씀을 나눈다.

  

  일곱 살 아이들이 방에 모여서 인형을 가지고 놀고 있습니다. 방을 들여다 본 엄마가 말합니

다. “어머, 우리 아가들 인형놀이 하는구나?” 그랬더니 한 아이가 퉁명스럽게 대답합니다. “아니

오, 병정놀이 하는데요?” 그러자 엄마가 재차 묻습니다. “아니, 바비인형 가지고 있으면서 무슨 

병정 놀이니?” 그러자 아기가 대답합니다. “얘네가 갑, 을이구요, 우리는 병, 정이에요.” 우스갯

소리일지 모르지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아닐까 싶습니다. 

신분과 계급 사회에서 을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물론, 병, 정과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어

떻게든 신분상승을 통해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누리기 위해 

이를 악물고 높은 곳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그

리스도인은 이러한 현실을 어떻게 이해하고 또 이러한 세상에서 어떠한 것을 추구하며 살아야 할

까요! 오늘 본문 앞단락을 보면, 예수님이 당신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 하십니다. 이

것이 총 세 번에 걸쳐 나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도무지 이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누구도 이것에 대해 무슨 의미인지 제대로 묻는 제자가 없습니다. 다만 오늘 본문에서는 야고보

와 요한이 뜬금없는 청탁(?)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날 한 사람은 주님 우편

에, 또 한사람은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이것은 양쪽에서 예수님 잘섬기겠다는 다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왕으로 즉위하는 날이 되면 자신들을 최고 권력에 앉혀달라는 당돌한 청탁일 

뿐입니다. 이에 나머지 열 제자들이 화를 냅니다. 그들의 탐욕에 대한 비판일까요? 아닙니다. 자

신들의 자리가 위협받으니 두려웠던 거에요. 결국 열두명 모두 같은 마음이였을 뿐입니다. 눈치만 

봤던 것이죠.

3월�다섯째주�청소년부�가정예배�인도자�매뉴얼



#예배인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 먹고 사는 일, 높은 자리로 가는 일, 그래서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사는 일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일을 위한 정치적, 군사

적 메시야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이해와는 반대로 예수님은 스가랴

의 예언처럼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실 것이며 어린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예

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은 세상의 권력자들과 다르다고 선을 그으시고는 자신의 의도와 계획을 정확

하게 말씀하십니다. 44-45절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정치력과 권력, 돈과 힘을 가지고 이 

세상을 회복시키실 분이 아니라,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어 죄인을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가실 분으로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힘과 권력을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면

서 그 것에 굴종하라고 말합니다. 상대적으로 자신보다 높은 사람에게는 무릎을 꿇어야 하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교회는 예

수님께서 낮아지신 것처럼, 자신의 신분과 소득정도에 상관없이 기꺼이 낮추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어

야 합니다. 강한 자가 약한자를 섬기고 그것을 기뻐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

나님 나라의 원리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이 원리를 따라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요? 세상

과 반대방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속이려 합니다. ‘니가 더 많이 가져야, 더 높은 

곳에 가야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이고, 그 힘으로 많은 일들을 할 것아니냐!’ 그러나, 오늘 본

문을 통해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원리를 제대로 깨달으세요. 예수님은 절대로 세상의 힘과 권력으로 이 

땅을 회복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이 세상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바

로 이런 섬김과 희생의 원리가 흘러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표지는 그렇게 드러나는 것입

니다. 쉽지 않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신 이 모습을 묵상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높아지지 않으면 설움을 당하는 이 세상이지만, 그 달콤한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주

님 가신 그 길 묵묵히 따라 가게 해주세요! 가장 낮은 곳에서 섬기신 예수님처럼 가족과 친구와 세상

을 섬기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사랑을 경험

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7) 생각나누기 : 설교 말씀을 듣고 질문을 통해 서로의 생각을 나누어 본다.

Q1. 권력 쟁취를 위해 논쟁하는 제자들을 보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다가’ 말씀하십니다(42절).   

    공생애 기간 동안 선생이며 주님으로 제자들을 섬기셨던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Q2.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 ‘베드로전서 2:22-25’을 읽  

    고 이야기 나눠보세요.

Q3. 우리 청소년부가 진짜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어떻게 섬겨야 할지 생  

    각과 의견을 모아보세요

8) 결단 및 적용

  1) 내 꿈과 내 비전은 세상의 부귀영화와 권세를 가지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을 닮고 예수  

    님처럼 살기 위한 것인지를 곰곰히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이번 한주 어떻게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처럼 살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결단해 봅시다.

   (인도자는 결단과 적용의 내용을 노트에 적어보고, 다음번 예배 때에 점검해 주는 것도 좋다)

  2) 결단하고 적용한 것을 잘 실천할 수 있도록 가족 모두가 손잡고 축복하며 기도한다.

    

모든 합심기도가 끝나고, 인도자가 마무리 기도로 정리한다.

9) 주기도문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라는 인도자의 멘트와 함께 다같이 기도하고, 예배를  

  마무리 한다.

#교제의�

시간

1) 예배가 끝나면 서로를 향해 따뜻한 격려와 함께 포옹, 하이파이브로 서로를 응원하고, 다과가 준  

   비되어 있다면 함께 교제하며, 자연스럽게 가정예배의 소감을 나눈다.

2)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누나(오빠, 형, 언니)는 동생에게, 동생은 누나(오빠,  

   형, 언니)에게 ‘나의 OO이 되어줘서 고마워’라고 말한다.(쑥쓰러우면 카톡으로 대신한다)


